
성 명

한글
(한자, 예명) 고정희 지역 해남군 사 진

분 야 문학,
여성운동

출생
~사망 1948~1991

개요 § 여성운동가, 시인, 소설가,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

연보
§ 1948년 1월 17일 해남출생
§ 데뷔 : 1975년 현대시학 등단
§ 수상 : 대한민국 문학상(1983)
§ 1991년 실족사

생애 
및 

활동

시인 고정희(高靜)는 1948년 1월 17일(음력) 아버지 고양동씨와 어머니 
김은녀여사 사이의 5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본성은 성애(聖愛)이다.
1969년<흑조>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
한 후〔목요시〕 동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1979년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며 광주 YMCA대학생부 간사,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판부 책임간사,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을 지내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 사랑, 정의의 정신을 실천해 나갔다. 
또한 1984년부터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의 창간 동인으로 
참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여성신문』초대 편집주간을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 1991년 6월 9일 지리산 등반 중 불의 사고로 
인해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시집으로는 『누가 홀로 술틀을 밝고 있는가』(79년)『실락원 기행』(81년),
『초혼제』(83년),『이 시대의 아벨』(83년),『눈물꽃』(86년), 『지리산의 
봄』(87년), 『저 무덤 위의 푸른잔디』(89년),『광주의 눈물비』(90년),『여성
해방 출사표』(90년),『아름다운 사람 하나』(91년)등과 유고시집『모든 사라
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92년)가 있다. 
그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폐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탐구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모든 
시에는 생명에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난다.



고정희의 친구이기도 한 사회학자 조한혜정은 “한편에서는 여성의 고통을 가볍
게 아는 ‘머스마’들에 치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의 고통을 가볍게 아는 ‘기
집아’들에 치이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시
인”이라고 고정희의 삶을 평했다.
시인 나희덕은 “고정희는 서정시의 좁은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부단히 탐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 금기시되던 시적 
언술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선구적 역할을 인정받기에 충분했다”며 “고정희
가 없었다면 한국문학사에 페미니즘이라는 중요한 인식의 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신문의 고문인 김원자는 한국 문학사에서 고정희 이전에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역사성’ 그리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방식’을 특별한 문학적 가치로 
강조하고 이론화한 작가는 아무도 없었으며, 초기 시,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
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그리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
적 탐구는 한국문학사에 남을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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